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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젠더정책 과제 제안 : 

➊성별임금격차 해소 ➋「돌봄노동기본법」제정

류�이�현�연구위원� (정책학�박사)

《 요 약 》

■ 제22대 국회 젠더정책의 방향: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

 m 총선 주요 공약: 저출생 해소에 초점
  → 출생률 개선은 성평등한 사회의 결과물이기에,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해야

 m 청년여성의 특징: 노동자로서의 삶 기획 & 경력유지를 위한 돌봄노동에 대한 높은 수요
  → 22대 국회의 과제: OECD 국가 중 1위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& 「돌봄노동기본법」 제정

■ 젠더정책 최우선 과제

 m 성별임금격차 해소  
현 황 정책 대안

Ÿ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31% 
    (OECD 평균: 12.1%)
Ÿ 과학·기술·공학·수학(STEM) 영역
   여성 인력 부족
Ÿ 여성에 대한 승진차별

→

Ÿ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
Ÿ 중소기업 이하 종사자의 출산·육아기 지원제도 확대
Ÿ 성별임금공시제 등 적극적 조치
Ÿ STEM 영역 진출 지원제도 확대
Ÿ 조직 성평등 측정 지표 변경

 m 「돌봄노동기본법」 제정
현 황 정책 대안

Ÿ 저임금, 고용불안, 성폭력 등 열악한 근무
환경으로 돌봄노동 종사자 지속적 감소

Ÿ 급증하는 돌봄노동 수요
→
Ÿ 기본법 제정으로 돌봄노동의 공공성 확대
Ÿ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및 노동조건 개선

▶ 키워드: 22대 국회, 젠더정책, 성평등, 성별임금격차, 돌봄노동

 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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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제22대 총선 여성관련 공약의 특징: 젠더정책이 저출생 정책의 하위정책으로 

 m 주요 정당들의 핵심공약, 저출생 해소
  - 저출생 정책의 측면에서는,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
    ⦁ 돌봄비용 지원이나 서비스 확충에 집중했던 과거와는 달리, 돌봄 권리와 돌봄받을 권리를 고려  
    → 그러나, 여성·성평등 공약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복지·가족·보육의 하위공약으로 축소

 m 2030청년여성에게 양자택일의 문제로 인식되는 ‘노동’과 ‘출산’
  - ‘티핑 포인트’로서의 2015년: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%를 넘었고 합계출산률이 ‘이전과는 

완전히 다른’ 하락 추세를 보임(2015년 1.24명 → 2024년 0.6명 대)i

  - 노동자로서의 삶을 기획하는 2030청년여성에게 ‘일은 시민권’으로 받아들여짐
    ⦁ “선배 세대들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2030여성들”에게 일과 

출산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인식됨

 m 성평등한 노동시장의 ‘결과물’로서 출생률 제고 추구해야
  - 선진국의 교훈: 과거 산업화 및 여성권리의 개선으로 출생률 하락을 겪은 선진국들은 남녀

가 평등한 사회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여성의 역할에 적합한 가족균형이 형성됨
    → 그 결과로서 출생률 회복 경향ii

  - 문정부에서도 저출생의 사회·경제·문화적, 인구학적 요인 분석 후, 제4차 저출산·고령화사회 
기본계획 기조를 ‘출생률 제고’가 아닌, ‘전 생애 삶의 질 개선’으로 전환

      ※ 사회·경제적 요인: 노동시장 격차, 불안정 고용, 돌봄공백 등

 문화·가치관 요인: 청년의 노동자 정체성 강화, 전통적·경직적 가족규범, 정상가족 신화 지속

 인구학적 요인: 혼인율 하락과 딩크족 증가 

<출생률과 가족친화정책 간의 약한 관계성 및 성평등 문화와의 강한 관계성>

   * ●: OECD국가들

   * 자료: OECD, PISA,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 데이터를 기반으로 Financial Times의 분석 중 발췌

 ⇒ 제22대 국회 젠더정책의 방향: “여성의 시민권으로서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”

▷ 경향신문 플랫팀이 실시한 2030 여성들에 대한 Focus Group Interview 中,

Ÿ “일이 너무 재밌는데 결혼하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.” 

Ÿ “스스로 기획한 삶이 흔들리지 않길 (바란다)” 

Ÿ “잘 키울 자신은 있는데 이 사회에서 키울 자신이 없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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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22대 국회 젠더정책 최우선 과제 제안

1. 성별임금격차 해소

 m 성별임금격차 현황
  - 여성노동자 1000만 명 시대, 그러나 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1위 기록iii

    ⦁ 전체 임금노동자의 45%가 여성이지만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31% 적은 월급을 받고 있음
    ⦁ OECD 평균 남녀 임금격차는 약 12%, 격차가 30%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

  - 여성노동자가 지목한 성별임금격차의 원인: ‘채용·승진·배치 등에서 성차별 누적(54.7%)’iv
      ※ 남성노동자가 지목한 주된 원인: 출산·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아서’(39.6%)

          <OECD 주요 회원국 남녀임금격차>vi

      * 자료: OECD 데이터를 기반으로 Statista 분석

  

 m 성별임금격차의 원인: 결과의 격차 & 기회의 격차

  - 결과의 격차viii

    ⦁ 남성은 평균 53백만원, 여성은 남성의 약 70%인 37백만원 수준
    ⦁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면 여성이 남성의 67%
    ⦁ 상위 25%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여성이 남성의 64% 수준

→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커짐

① OECD국가 중 1위인 성별임금격차 해소, ② 「돌봄기본법」 제정으로 돌봄서비스 안정적 제공

▷ 결과의 격차: 사회적 자원(소득이나 자산뿐만이 아니라, 권력이나 명예도 포함)의 양이나 종류의 격차 

▷ 기회의 격차: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양과 종류의 격차

※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특징v: 

① 남녀의 교육적 성취 차이에 비해 임금격차가   

이례적으로 큼 

② 여성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음 

③ 성별임금격차의 약 63%가 설명되지 않음

   : 교육수준, 근속연수, 직종차이 등을 모두 고려

해도 임금격차에 대해 27%정도 설명력만 가짐

  - Global Gender Gap Index (2023)vii 기준, 한국 
여성의 ‘경제참여기회(Economic Participation and 

Opportunity)’: 0.597점│146개국 중 114위
    ⦁ 예상근로소득은 0.495│119위
    ⦁ 입법자,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(%) 0.171│128위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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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⦁ 청년 여성의 경우도 임금격차는 예외가 아님(15~29세 성별에 따른 첫 일자리 임금)ix

    ⦁ 한국의 성별 직종분리 및 직종 간 임금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악화
  - 기회의 격차x

    ⦁ 여성과 남성의 인적자본(연령, 학력, 근속연수)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, 성별관리직 비율의 격차는 
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직급이 상승할수록 격차가 증가함
→ 성별관리직 비율 격차의 약 70~80%는 설명되지 못함
→ 최근 동일직종 내 임금격차가 직종분리에 의한 임금격차보다 심화되는 추세

     ※ 현재 100대 기업 임원 7345명 중 여성은 439명으로 6%에 불과xi

    ⦁ STEM(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, and Mathematics) 영역의 여성인력 부족은 성별임금격차를 
확대함
→ 한국의 이공계 학사의 32%는 여성이지만, 이공계 산업 여성종사자는 20%로 줄어듦xii

     ※ 제도적 원인: 채용 중 성별편견 작용, 임금격차 등 노동조건 및 환경의 차별, 불평등한 가사분담,  

        경력단절, 여성리더십 및 롤모델 부재, 승진에서의 차별 등

     ※ 사회심리적 원인: 고정관념 위협(Stereotype Threat) - 성, 인종, 민족 등에 따른 특정 사회적 

     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구성원의 과업수행 능력 및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침

 m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xiii

  - 직종분리에 의한 임금격차 축소 방안
    ⦁ 여성 노동자의 종사비율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의 ｢근로기준법｣ 전면적용
     ※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3.3%가 여성이며, 이는 여성노동자 중 25.9%에 해당됨xiv

             “열악한 사업장에 유입된 주된 경로는 집과 가까워서, 내지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… 5명  

        미만 사업장 여성은 가사·돌봄노동의 부담과 양질의 일자리로 가지 못해 …”

    ⦁ STEM 영역 진출 확대 지원 
→ 여성 공학도 및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의 노력: 과학 및 공학영역을 학습하고 

종사하고자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제도 운영xv

 

▷ 각 국의 장학금 및 지원 제도

• France: Prix de la Voc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des Femmes

• Ireland: Scientific Scholarships for Women 

• Canada Quebec: Irma Levasseur Award 

• Belgium: "The occupation that's not meant for girls hasn't been invented yet" 

• The UK: GIST (Girls into Science Technology)

· 300만원 이상: 남성 9.6만명 〉여성 4.4만명 (2배 이상 격차)

· 200~300만원: 남성 51.5만명 〉여성 4.4만명

· 150~200만원: 남성 65.1만명〈 여성 85만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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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직종 내 임금격차 축소 방안: 승진 차별 축소
    ⦁ 구조적 차별인 유리천장 존재 인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

→ 성별 분리채용과 승진차별 포착을 위한 기준 제시 의무, 임금차별 금지의 명문화
→ 승진이나 인사이동의 객관적 기준 설정 및 공개 의무화
→ 조직 내 성평등 측정 지표 변경(직급별 주요보직 분포비율, 담당업무의 중요도 평가 등 보다 

미시적인 관점 도입)
→ 체계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 절차(여성 근로자 생산성 및 업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제)

    ⦁ 출산/육아기 노동자지원제도 활용 확대 → 근속연수 격차 축소
→ 경력단절 예방・경력유지를 위한 돌봄의 사회화 보완: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, 중간 이하 

노동시장 노동자의 지원 확대, 초등학교 진학 후 돌봄 공백 해소
    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ffirmative action) 제도의 실효성 강화

→ 특정 취약집단을 우대하는 잠정적 조치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에 
명시적으로 추가(ex. 성별임금공시제)

2. 「돌봄노동기본법」제정

 m 돌봄노동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
  - 코로나 팬데믹 기간(2020년 2월~2021년 1월) 동안 가사･육아도우미 채용공고 건수 322.4% 증가xvi

    ⦁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 지친 주부, 사회 초년생도 돌봄·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
  - 노인 1000만명의 시대를 앞둔 초고령 사회, 돌봄수요 급증
  - 여성이 선택한 저출생 해소에 효과적인 정책xvii: 1위-보육 지원│2위-경력단절 예방지원 

 m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돌봄노동 종사자
  - 개선되지 않는 낮은 임금, 고용불안, 성폭력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젊은 인력이 회피함
  - 돌봄노동시장의 종사자 중 90% 이상이 여성xviii → 성별임금격차의 주요 원인 중 하나
    ⦁ 돌봄노동자의 월급 평균 세전 172만원, 업무 외 노동 46.4% 경험xix

    ⦁ 2021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중, 입사자(3,479명)의 80% 이상인 2,876명이 같은 해에 퇴사  
  - 내국인 및 중국동포 돌봄노동자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xx

    ⦁ 취업자 수 감소 (천명): 156(2019년)→144(2020년)→121(2021년) →114(2022년) 
    ⦁ 연령별 구성 (2022년): 0.6%(20대), 0.7%(30대), 6.4%(40대), 28.8%(50대), 63,5%(60대 이상)

 m 10여 개 이상의 직종에서 다수의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는 150만 돌봄노동자
  - 동일/유사한 형태의 돌봄노동 종사자가 서비스 이용 대상이나 소관 부처에 따라 다른 처우 
    ⦁ 직종: 요양보호사, 장애인활동지원사, 노인생활지원사, 보육교사, 아이돌보미, 보육대체교사, 초등

돌봄전담사, 지역아동교사, 정신보건전문요원, 산모건강관리사, 다문화교육지원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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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개선방안: 돌봄노동의 공공성 확대 및 기본법 제정
  -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운영 정상화 필요
    ⦁ 지나치게 민간에 편중된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 기능 확대 강화
  - 「근로기준법」에 ‘가사사용인’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 삭제 또는 「돌봄노동자기본법」 제정
    ⦁ 「근로기준법」 11조 ‘가사사용인 적용 제외’ 조항을 삭제 → 근본적인 방법
    ⦁ 「돌봄노동자기본법」 제정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

→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및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 명시
→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적정 공급비율 등 관리

      ※ 기본법 구성안 예시: 적용 대상│임금 등 노동조건│단체교섭│업무상 재해와 인권보호 등

III. 제22대 국회, 성평등 제고 (및 그 결과물인 출생률 개선)를 위한 젠더정책 추진해야

 m 성별임금격차와 돌봄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 동시 해소
  - 성별임금격차가 클수록, 가족 내 돌봄노동 공백 시,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 초래
    ⇒ 성별임금격차와 돌봄노동시장의 문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함
  - 현 정부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(최저임금 이하로) 낮추려는 미봉책만 모색하고 있으며 열악한 

노동환경에 대해서는 방치함

 m 성평등 문화 및 기반 구축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인지
  - “가족친화정책, 출생률 상승에 미흡한 효과” & “출생률은 문화적 요인과 큰 상관관계”xxi 
    ⦁ 출산독려에 초점을 둔 가족친화적 정책에 정부지출을 크게 증가시킨 국가들은 여전히 인구유지를 

위한 출생률 수준 보다 낮은 출생률 유지
    ⦁ 출생률은 가족친화적 정책보다, ‘여성의 육아시간’과 같은 문화적 요인과 큰 상관관계를 가짐xxii 

→ 한국여성의 1일 평균육아 시간이 선진국 여성 중 최장인 현실과 같은 문화적·제도적 요인을 
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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